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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중국의 사탕 시장 판매량 2015년부터 하락

세를 유지하고 있음. Mintel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사탕시장은 

2015~2016년 사이 사탕 매출액은 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2016~2020년까지 연간 매출은 -2.3%로 예상됨. 

중국 사탕 시장은 2012년 이래 혁신적인 제품이 부족한 상황. 2012년 발표

된 제품 중 60%가 신제품 이였음. 그러나 2013년과 2014년에 신제품 발표

가 계속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약간 향상되었으나 2016년 신제품 비중은 

33%로 다시 하락세를 보임. 웰빙 추구에 따라 사탕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음. 예를 들면 천연 단맛 첨가제를 추가한 껌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였음.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기능성 사탕품목의 증가를 촉진시켰는데 

예를 들면 목캔디와 같이 목에 좋은 사탕, 비타민C를 함유한 사탕 등이 소비

자들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음. 하지만 현 시장에 출시 판매되고 있는 기능

성 사탕으로는 목캔디, 비타민C, 칼슘보충사탕 등으로 기능성 사탕품목이 전

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많은 여성들은 철이 건강에 유리하고 빈혈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일본

과 대만은 이미 철을 함유한 기능성 사탕을 개발 출시함.

일본에서 임산부를 위해 개발한 제품. 
매 두 알에 일상에 필요한 철분, 엽산,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 함유.

일본 철분 함유 사탕 



목캔디 비타민C

독일에서 출시한 에너지 보충 사탕은 운동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개발한 것임. 사탕의 맛과 기능은 에너지 보충 음료와 비슷함.

독일 브랜드(Devilion Energy)제품.
수용성 섬유, 카페인, 타우린 함유

맛과 기능은 에너지 보충 음료와 비슷함.

독일 에네르기 보충 사탕 

【한국산 기능성 사탕】

시사점 : 소득증가에 따른 웰빙 추구로 향후 중국에서의 기능성 사탕의 성장

공간은 아주 클 것으로 보임.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기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장세분화를 통해 다양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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